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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1.4조원, 2033년 1.3조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20.2조원(연평균 2.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2030년 고용증대 기업 중 중소· 중견기업은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33년까지 발생함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29조의8제1항)
-1.4 -2.8 -4.0 -4.0 -4.1 -2.7 -1.3 -20.2 -2.9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3년

(단위: 조원)

Ⅱ. 재정수반요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8제1항(통합고용세액공제) ○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8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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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며, 세수효과는 

다년간 공제혜택을 반영하여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함

◦ t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가 t+1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t+1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공제요건이 충족된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는다면 중소 ·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여 각 년도의 공제실적을 신고연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

－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지속해서 감면받는다고 가정하며, 상시근로자수의 전년대비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은 없다고 가정

❑ 2023년 신고기준 공제실적의 기업규모별 · 지역별 · 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과세자료 및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취업자수 증감율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동 제도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의 개별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

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통합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400~1,550만원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공제

※ 1인당 공제액은 기업규모별 · 지역별 · 근로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 기업규모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9~2023년 신고기준 기업

규모별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구분

－ 단, 소득세 공제는 개인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19~2022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비중이 2023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공제액의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

(2021년 기준)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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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사업체패널조사」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일반법인) 59.9%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증감율 전망

(2023.10.)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하여 운용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이 중 기본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기본공제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7.12.31.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도별(신고기준)
’23년

(통합이전)

’24년 이후

(통합이후)

’23년

(통합이전)

’24년 이후

(통합이후)

’23년

(통합이전)

’24년 이후

(통합이후)

청년 등 상시근로자1) 1,100
(1,300)2)

1,450
(1,550)

800
(900)

800
400

(500)
400

일반 상시근로자
700

(770)
850

(950)
450 450 - -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2) (  )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금액

[표 2]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 (감면실적) 2019~2023년 신고기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9년 

7,317억원에서 2023년 2조 9,339억원으로 증가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귀속연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는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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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2022 2023(잠정)

계 7,317 12,812 17,960 24,166 29,339

소득세 1,972 4,283 6,336 8,898 11,191

법인세 5,345 8,529 11,625 15,268 18,148

  - 중소기업  3,784 6,212 9,002 11,950 14,027

  - 중견기업  846 1,300 1,491 2,061 2,396

  - 대기업  714 1,017 1,131 1,257 1,72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 2019~2023년(신고기준)

(단위: 억원)

(2) 추계방법

❑ (추계방법 개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2023년 

신고기준 실적을 발생연도별 · 기업규모별로 구분한 후, 제도변화 및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됨에 따라 현재 세법개정 이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실적만 추계에 활용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 ·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가령, 2023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1년에 신고된 중소 · 중견기업의 공제액과 

2022년에 신고된 중소·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 2023년에 신규 발생한 중소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이 모두 포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1)

중소 · 중견기업 A21 A21 A21

대기업 B21 B21

’22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 · 중견기업 A22 A22 A22

대기업 B22 B22

’23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 · 중견기업 A23 A23 A23

대기업 B23 B23

계 A21+B21

A21+B21

+A22+B22

A21+A22+B22

+A23+B23

A22+A23+B23 A23

주: 1. A는 중소 · 중견기업, B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이며, 하첨자는 최초 공제가 발생한 신고연도를 의미

1) 2021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0년 고용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임

[표 4]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수효과 발생연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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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제도변화와 취업자수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신규 공제액 추정

－ 세법개정에 따라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기업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근로자 유형별(청년 등 상시근로자,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액이 △20~31.8% 변동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등 

상시근로자1)

1,100→1,450

(31.8)

1,300→1,550

(19.2)

800→800

(0.0)

900→800

(△11.1)

400→400

(0.0)

500→400

(△20.0)

일반 

상시근로자

700→850

(21.4)

770→950

(23.4)

450→450

(0.0)

450→450

(0.0)
- -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2) (  )안은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의 변동률(%)

[표 5]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로 세법개정 전후의 1인당 공제액 변동 추이

(단위: 만원, %)

－ 공제실적의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국세청 제출자료 및 한국노동

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분하고, 2023년 취업자수 증가율

(1.2%)만큼 공제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향후 신규 공제액은 2026~203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발생한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징수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t년도(신고기준) 신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의 공제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t+2년도까지, 대기업은 t+1년도까지 다년간 공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3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19~2023년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하면, 2023년 신규 발생한 

공제실적은 1조 1,194억원 수준으로 추정

◦ 2019년부터 공제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공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한 공제중단 없이 중소 ·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여 연도별· 기업규모별로 신규 발생한 세액공제 추계



― 6 ―

발생연도

(신고연도 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7,317 5,495 5,863 13,111 11,194

소득세 1,972 2,311 2,053 4,534 4,604

법인세 5,345 3,184 3,810 8,577 6,590

  - 중소기업  3,784 2,428 2,790 6,732 4,504

  - 중견기업  846 454 192 1,416 789

  - 대기업  714 303 828 429 1,29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발생연도별 신규 공제액 추정

(단위: 억원)

❑ (2024년 신규 공제액 추정)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공제액을 바탕으로

취업자수 증가율 및 지역별 · 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공제액은 총 1조 3,564억원으로 추정

◦ 2023년 기업규모별 신규 공제액 추정치를 지역별 · 근로자 유형별로 구분

－ 지역별 구분은 2019~2022년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공제액의 지역별(수도권, 비

수도권) 연평균 비중이 2023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구분

※ 수도권 비중(’19~’22년 평균, %): 중소기업 70.0, 중견 및 대기업 72.3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중견기업 59.9, 대기업 100.01)

1) 대기업의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2023년

신규 공제액(A)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지역별 · 근로자 유형별 

추정치(A×B×C)구분 비중(B) 구분 비중(C)

소득세 4,604

수도권 70.0
청년 등 52.8 1,702

일반 47.2 1,520

비수도권 30.0
청년 등 52.8 730

일반 47.2 652

법인세

(중소기업)
4,504

수도권 70.0
청년 등 52.8 1,665

일반 47.2 1,487

비수도권 30.0
청년 등 52.8 714

일반 47.2 638

[표 7] 2023년 신규 공제액의 기업규모별 · 지역별 · 근로자 유형별 구분 추정치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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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업규모별 · 지역별 · 근로자 유형별 신규 공제액 추정치 각각에 통합

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공제율 변화 및 취업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면, 

2024년 신규 공제액은 1조 3,564억원 수준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공제율 변화는 지역별·기업규모별·근로자 유형별로

△20~31.8%을,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율은 실적치인 1.2% 적용

❑ (향후 신규 공제액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치

(2023.10.)를 반영하면, 향후 신규 공제액은 2027년(신고기준) 1조 

3,837억원에서 2031년 1조 3,96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법인세

(중견기업)
789

수도권 72.3
청년 등 59.9 342

일반 40.1 229

비수도권 27.7
청년 등 59.9 131

일반 40.1 87

법인세

(대기업)
1,297

수도권 72.3 청년 등 100.0 938

비수도권 27.7 청년 등 100.0 359

계 11,194

지역별 근로자 유형별
’23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A)

제도변화

(B)

’24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

(A×B×101.2%)

기업규모별

구분

소득세

수도권
청년 등 1,702 31.8 2,271 

5,833
일반 1,520 21.4 1,868 

비수도권
청년 등 730 19.2 881 

일반 652 23.4 814 

법인세

(중소기업)

수도권
청년 등 1,665 31.8 2,222 

5,707
일반 1,487 21.4 1,828 

비수도권
청년 등 714 19.2 861 

일반 638 23.4 796 

법인세

(중견기업)

수도권
청년 등 342 0.0 346 

784
일반 229 0.0 231 

비수도권
청년 등 131 △11.1 118 

일반 87 0.0 88 

법인세

(대기업)

수도권 청년 등 938 0.0 949 
1,240

비수도권 청년 등 359 △20.0 290 

계 13,564

[표 8] 2024년 신규 공제액 추정치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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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귀속연도 기준 2026~2030년

까지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1년(신고기준)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신규 공제액을 추계

－ 2026~2030년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은 0.1~0.5% 수준으로, 공제액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취업자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신규 공제액을 기업규모별 다년간 공제혜택을 감안

하여 징수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하면 2027년 1.4조원, 2033년 1.3조원

등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공제가 적용됨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연도별 세수효과를 추계

신고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득세 5,951 5,969 5,986 5,998 6,004

법인세

(중소기업)
5,822 5,840 5,857 5,869 5,875

법인세

(중견기업)
799 802 804 806 807

법인세

(대기업)
1,265 1,269 1,272 1,275 1,276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0.5 0.3 0.3 0.2 0.1

[표 9] 2027~2031년(신고기준) 신규 공제액 추정치

(단위: 억원, %)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27년 신규 공제 13,837 13,837 12,572

- 중소 · 중견기업 12,572 12,572 12,572

- 대기업 1,265 1,265

2028년 신규 공제 13,878 13,878 12,610

- 중소 · 중견기업 12,610 12,610 12,610

- 대기업 1,269 1,269

[표 10]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전망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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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1.4조원, 2033년 1.3조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20.2조원(연평균 2.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2030년 고용증대 기업 중 중소· 중견기업은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33년까지 발생함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29조의8제1항)
-1.4 -2.8 -4.0 -4.0 -4.1 -2.7 -1.3 -20.2 -2.9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3년

(단위: 조원)

2029년 신규 공제 13,920 13,920 12,648

- 중소 · 중견기업 12,648 12,648 12,648

- 대기업 1,272 1,272

2030년 신규 공제 13,948 13,948 12,673

- 중소 · 중견기업 12,673 12,673 12,673

- 대기업 1,275 1,275

2031년 신규 공제 13,962 13,962 12,686

- 중소 · 중견기업 12,686 12,686 12,686

- 대기업 1,276 1,276

계 13,837 27,715 40,371 40,478 40,557 26,635 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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